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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청구서

17-02-08a

한 가정에 여덟살 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돈에 대한 눈이 일찍이 뜬 아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값으로 따져 보고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그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아침 상에 곱게 접힌 종이 한장이 그 아이의 암마의 그릇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종이를 펴본 엄마는 그 종이가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청구서임을 알았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청구서:


어제 한  심부름:  


3 달러


쓰레기를 수거장에 운반함:  
2 달러


아랫층을 정리함:  


2 달러


기타 봉사:



1 달러


합계:




8 달러

그 청구서를 읽은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릇 옆에 8달러의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본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돈을 재빨리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또 어떤 명목으로 엄마에게 돈을 더 청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새로운 청구 건을 생각하다가 자세히 보니 그릇 옆에 잘 접혀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열어보니 그 것은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청구서 이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아들에게 잘해준 대가:


무료


아들이 홍역을 치루는 동안 밤새 간호함:  무료



아들에게 입힌 옷, 신발, 및 장난깜:
무료


아들에게 준 모든 식사와 좋은 침실:
무료

합계:





무료

엄마의 청구서를 읽어본 아들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주머니로부터 8 달러를 꺼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엄마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돕는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말을 되풀이 한다고 비난 하시는 애청자들이 계실찌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이 나이를 먹을 수록 강해지고 깊어짐을 느낍니다. 자녀의 생명을 건진다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을 어머니는 안계실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고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극악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아들을 끝까지 면회를 하러 오는 사람도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일흔번의 일곱번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종교지도자 이었던 부리감 영 (Brigham Young)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교육시킬 것과 딸을 교육 시킬 선택이 하나만 있다면 나는 딸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아들을 교육시키면 한사람을 교육시키지만 딸을 교육시키면 수십명을 교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인자하고 사랑이 풍부하신 아버지들을 과소평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스스로가 아버지이지만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말한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란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끝

